
주안에서 평안하신지요?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기쁘게 차드 선교에 동역해주신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무한한 감사

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2010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로 차드를 섬긴지 12년 차, 저희 부부의 건강에 이상이 와서, 이제는 

선교지에서 거주하며 하는 선교사역은 내려놓아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1. 저희들의 현재 위치:  

저는 현재 한국에 있으며,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매 3개월마다 CT 스캔을 통한 추적 검사를 하며 건

강을 확인하고 허약해진 체력을 보강 중입니다. 

새롭게 발견된 얼굴의 기저 피부암 제거 수술을 이번주 화요일(30)에 하고 회복중에 있습니다. 사하

라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도 한 원인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내 임선교사는 딸이 유방암 치료 중이기에, 미국에서 딸을 돌보면서 허약해진 본인의 건강도 점검

하며 보강 중에 있습니다. 

 

2. 이후의 차드 사역: 그동안 차드에 세운 교회와 초등학교들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 사역은 현지 교

단에게 인계하였으며, 자립과 훈련을 위해 시작된  맏바 공동체 사역과 다른 사역들은, 후임 선교사

가 바톤을 이어서 주변 미전도 종족을 향한 복음의 센터로써의 사역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저희는 시니어 전문가 미션 팀을 이끌며, 일년에 1-2회 단기로 차드를 방문하여 사역을 돕는 

간접 사역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맏바 공동체내의 농업학교를 통한 젊은 지도자들 양성과 두 곳 마을

(마디아와 맏바)에 세워진 초등학교를 발전시키고 아이들을 차세대 기독교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장

학재단을 세워 가는 중입니다.  

 

3. 재정 후원: 그동안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며 동역하여 주신 교회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의 동역 없이는 차드 선교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물질 후원 동역을 통해서 선교를 계속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크리스

천 차세대 지도자 양성과 자립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일부는 저희 부부의 건강 회복과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사용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신 교회와 선교 동역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은 매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는 말처럼,  여전히 단기팀들이 들어가며 서로 연합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복음이 미전도 종족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

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 전서 3:6-11. 

 

주님이 하셨습니다. 

권홍량,임헌진 드림 


